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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수하항마상(樹下�魔

相)입니다. 싯달타 태자가 보리

수 아래에서 마구니를 항복 받고 성도하여

부처님이되신내용입니다. 

선어록을 보면 불교를 크게 두 마디로 나

누어서 분류합니다. 하나는 본분(本分)이

고, 또 하나는 신훈(新薰)입니다. 본분이라

고 하는 것은 원래 성불해 마쳤다는 겁니

다. 거기는 미오(迷悟)가 끊어진 자리입니

다. 미오가 끊어지면 생(生), 불(佛)이 없습

니다. 미한 사람을 중생이라 하고 깨친 분

을 부처라 하는데 그 자리는 원래 깨침도

미혹함도다끊어진자리로무슨중생과부

처가있겠냐는겁니다. 

태양에는 밤낮이 없습니다. 지구의 그림

자로 밤낮이 생길 뿐입니다. 그렇듯이 우리

의 본성 자리에는 본래 미혹했느니 깨쳤느

니, 중생이니 부처니 그런 것이 뚝 끊어졌

다는것입니다. 

▷“정각이루기전엔일어나지않겠다”

<화엄경>에 보면‘심불급중생(心佛及衆

生) 시삼무차별(是三無差別)’이라 합니다.

‘중생과 부처와 마음이 차별이 없다’는 것

입니다. 선어록에 보면 그 자리는‘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물건도 아니다’고

합니다. 뚝 끊어진 그 자리입니다. 거기에

서는 팔상이라는 말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일대사 인연, 그 자리를 깨우쳐주기 위해

부처님이 방편으로 팔상을 나투었다는 겁

니다. 그러니 깨치지 못한 우리들은 부처님

이 팔상으로 나투셔서 보여주신 대로만 하

면부처가될수있습니다. 

수하항마상에서 마구니를 항복받으면 항

복 받아진 그 자리가 바로 부처자리입니다.

깨치게 되는 것입니다. 깨치게 되면 생∙불

이평등한그자리와똑같이되는것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되기 전에는 싯달타

태자였습니다. 싯달타 태자가 사문유관으

로 도를 통하게 되는데, 도를 통하기 위해

서는 첫째 보리심(菩提心), 발심을 해야 합

니다. 발심을 하려면 반드시 무상을 느껴야

하지요. 싯달타 태자는 생로병사에 대한 무

상을느끼고출가하셨습니다. 

출가 후 처음에는 선정을 닦았습니다. 선

정의 절정인 비상비비상처천(非想非非想

處天)까지 닦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아니

라고느끼고고행을합니다. 

육년 고행도 아니라고 느낀 싯달타 태자

는 니련선하에서 목욕하고 수자타가 주는

우유죽을 먹고 기력을 찾습니다. 그리고 보

리수로 불리는 필발라수 아래에서 길상초

를 깔고 서원을 세웁니다. “이 몸이 망가지

더라도 정각을 이루기 전에는 여기에서 일

어나지 않겠다”는 서원입니다. 이렇게 서

원을 세우고 선정에 들자 마구니의 궁전인

타화자재천이흔들렸습니다. 

<능엄경>에“일인(一人)이 발진귀원(發

眞歸元)하면 시방허공(十方虛空)이 실개소

운(悉皆銷殞)이라”했습니다. 한사람이 진

심, 참마음을 발하여 근원자리로 돌아가면

시방허공이 싹 녹아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렇게 되면 천상도 허공에 의지해 있는 것

이니 마구니 궁전이 흔들흔들하는 것입니

다. 마왕 파순이 깜짝놀라“큰일났나 보다.

누가 어디에서 뭐하는가 봐라”해서 살펴보

니 사바세계에 있는 정반왕의 태자 싯달타

가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선정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마왕은 선정을 깨뜨리기 위해 어

여쁜 세 딸을 보냅니다. 하지만 싯달타 태

자는꿈쩍하지않습니다. 

이렇듯 큰 서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

엇을하든원이크면조그마한것에는흔들

림이 없기 마련입니다. 부처님의 원은 매우

커서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왕은 딸들의 유혹이 실패로 돌아가자 팔

십억마군을동원해서태자가선정에든것

을깨뜨리려했습니다. 

짐승, 바람, 악마도 보내고, 상상할 수 없

는악독하고무서운것을보내도싯달타태

자는꿈쩍하지않습니다. 

결국 마왕 파순이 직접 싯달타 태자 앞에

나타납니다. “그대는 앞으로 왕위를 이어

받아 왕이 될 것이고, 더 나아가 전륜성왕

이 될 것인데 무엇때문에 도통하려고 하는

가. 빨리왕궁으로돌아가라.”

“내가 다겁생에 도를 이루려고 선행공덕

을쌓아성불하고자한다.”

“다겁생에 선행공덕을 쌓고 도를 많이

이루었다는것을누가증명하겠는가.”

이때 싯달타 태자가 오른손으로 땅을 가

리킵니다. 그러자 땅이 벌어지면서 선신이

나타나서 찬탄하고 증언합니다. 결국 마왕

도 물러가고 새벽에 동쪽 샛별이 반짝이는

것을보고도를이룹니다. 

싯달타 태자가 성불하기 전에 앉아있던

돌을 금강석이라고 합니다. 서원이 금강같

이 굳건했다고 해서 금강석, 나무는 도를

이루었다고 해서 보리수라고 하는 것입니

다. 보리수 아래에서 부처님이 깨친 내용은

연기법입니다. 

▷용맹정진해야운명확바뀌어

<전등록>에 보면 20조 사야다 존자가 도

를 이루기 전에 19조 구마라다 존자를 만

났습니다. “존자님, 저희 부모는 평소 불법

승 삼보를 돈독하게 잘 믿고 있습니다. 그

런데 병이 들고, 하는 일마다 뜻대로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웃집에는 도살

업을하는전다라가있는데그사람은하루

에도 산 목숨을 여럿 죽입니다. 그런데도

건강하고 하는 일마다 잘됩니다. 저 사람은

행복한데왜우리집은불행합니까?”

그러자 구마라다 존자가“그것은 의심할

것이 없다. 과보에는 순생보, 순현보, 순의

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순생보(順生報)는 생을 따르는 과보로 전

생에 지은 것은 금생에 받고, 금생에 지은

것은 내생에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

야다존자의부모가좋은일을많이하고불

법승삼보를믿는것은내생에받을것이고,

지금몸이좋지않고뜻대로되지않는것은

전생에지은것을금생에받는것입니다. 

순현보(順現報)는 금생에 지어서 금생에

받는 것입니다. 보통 꽃은 떨어지고 나서

열매가 맺습니다. 그런데 꽃이 떨어지기 전

에 벌써 열매가 맺는 것이 있습니다. 연꽃

이 그렇습니다. 연꽃은 꽃과 열매가 같이

붙어있습니다. 그러듯이 극선과 극악은 금

생에 지어서 금생에 받습니다. 좋은 일을

많이하면금생에좋은과보를받습니다. 

또 순후보(順後報)는 지금 지은 것을 바

로 다음 생에 받는 것이 아니고, 인연이 맞

지 않으면 백천만겁이라도 내려가는 것입

니다. 그러다가 어떤 인연이 맞으면 없어지

지않고그대로과보를받는것입니다. 

그런데 불교가 인과론이나 운명론에 떨

어지지 않는 것은 순현보, 금생에 지어서

금생에 받는다는데 묘가 있습니다. 그야말

로 전미개오(轉迷開悟, 미혹한 마음을 바꾸

어서 깨달음으로 바꾸는 것)도 용맹정진으

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조금씩

해서는 도를 이루기가 힘들고, 며칠이든 용

맹정진을할때운명이확바뀝니다. 

공부도 시원찮게 하는 수도자에게는 마

구니가나타나지않습니다. 깨뜨릴게있어

야나타나지요.

우리가 애써 공부할 때 마도 나타나고 장

애물도 나타납니다. 일부러 마구니 맞이하

려고 공부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살아

가는데 목표하는 바를 굳건하게 세워야 합

니다. 그래서 큰 서원을 가진 분은 고통 받

는중생을기어이다건지겠다고원을세웁

니다. 이것이 사홍서원의 첫번째인‘중생

무변서원도’입니다. 서원이 크면 마도 큰

법입니다. ‘번뇌무진서원단’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들끓는 번뇌가 한량없습

니다. 번뇌가 아무리 많지만 그것을 다 끊

겠습니다. 번뇌를 끊으려고 하니까 번뇌 끊

는 법을 알아야합니다. 그래서‘불법무량

서원학’이라, 부처님 법이 한량없지만 기

어이 다 배우겠습니다. 한생각 일으키지 않

으면 바로 부처입니다. 한생각 돌이켜서 확

실히 깨우쳐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불도가

무상하고 위없는 최상이지만 기어이 다 이

루겠다는‘불도무상서원성’입니다. 

그렇게 부처가 되고나면 무엇을 해야 하

겠습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마구니를 항

복받고 도를 이루고 나서 무엇을 하셨습니

까. 우유죽 받아먹는 것을 보고 함께 고행

하던 다섯 비구들이 부처님을 떠나 녹야원

에서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도를

이루고나서제일인연이가까운그들을찾

아가서 사성제를 설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 부처가 되고 나면 처음 원을 발했던 가

없는중생을건져야하는것입니다. 

▷참회하고기도하면업장무너져

명나라 때 요범(�凡)이란 사람이 있었습

니다. 임종 시에 아들에게 남긴 사훈이라는

유훈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운명

을 바꾸려면 첫째, 내 삶을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원을 세웁니다. 원을 세웠으

면 둘째로 원에 위배되는 행위를 과감히 고

쳐야 합니다. 원만 세워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셋째는 적선, 좋은 일을 많이 해

야 됩니다. 적선한 집안에는 반드시 많은

경사가 있게 마련입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원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항

상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하기 위해서는 항

상하심해야합니다. 바로겸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도를 하나 더 붙여야 합

니다. 네 가지 원을 세웠는데도 이뤄지지

않을 때는 다겁생에 익힌 업장이 두터워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자꾸 참회하고 기도

를하면업장이소멸돼원하는일이이루어

집니다. 탐심을 원력으로 바꾸고, 성내는

것을 자비심으로 바꾸고, 어리석음을 지혜

로바꾸는것입니다. 

지혜, 자비, 원력으로 불법승 삼보를 받

들어 부처님 말씀에 의지하고 수행해서 생

멸하는가운데나지도않고죽지도않는그

런 도를 깨달아야 참으로 잘 사는 것입니

다.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에 앉아서 선정에

들어서 공부할 때 80억 마구니가 달려들었

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 일어나는 번뇌 망

상도80억이더됩니다. 

한생각 한생각 그것이 모두 마입니다. 그

래서염불을하든참선을하든하나를가지

고 일념으로 해 나갈 때 결국은 한생각이

뚜렷하게드러나게됩니다.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뭐와 같아야 하느

냐 하면, 급히 흘러 내려가는 여울물에 달

빛이 비치는데 물결이 아무리 세차게 흘러

도 그 달빛은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우리

공부가 일념이 되어서 온갖 경계에 부딪치

더라도거기에조금도동요되지않을때그

야말로 동정일여(動靜一如), 숙면일여(熟眠

一如)가되는것입니다. 

어찌 싯달타 태자만 정각을 이루겠습니

까. 우리 모두 정각을 이루어서 세세생생

중생을 교화하겠다는 원력을 잊지 않고 살

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본래 부처임

을스스로증명하는것입니다.

정리∙사진=이준엽기자

큰 원 세워야 장애물 나타나도 흔들림 없어

인간붇다, 그 위대한 삶과 사상을 만나다

빛고을 불교아카데미(제6강 : 수하항마상) 통광 스님(쌍계사 강원 강주) / 11월 15일

광주불교사암련∙현대불교 공동주최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연기(緣起)를 깨치다

11월15일열린빛고을불교아카데미에서‘수하항마상’을주제로법문하는쌍계사강원강주통광스님.

http://gsbs.dongguk.edu

2007학년도 전기 불교대학원 신입생 모집 (야간)
■모집학과및모집인원 ■지원자격

석사과정 - 국내외정규4년제대학에서학사학위를받은자또는2007년 2월학위취득예정자
- 기타관계법령에의해동등이상의자격이있다고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인정한자

지도자과정 - 조계종및한국불교종단협의회소속종단재적승려및신심이돈독한불자
- 학력제한없음

■전형방법: 서류심사및면접구술고사

■원서교부및접수 : 2006년 11월 20일(월) ~ 12월 1일(금) 

과정 학과 전공 모집인원

석사
불교 불교학, 선학

∙
문화재 문화재

○○명
지도자 불교사회복지 사회복지학, 호스피스

생사의례 생사의례

제7기불교경영자 최고위과정(야간)신입생모집
(Buddhist Executive Management Course)

■모집인원 : 40명내외

■지원자격 - 각불교종단의지도자급이상스님
- 불교신도로서 (공∙사기업체회장, 사장, 임원, 국회의원, 정부각기관의
고위공무원, 각군의장성, 의사, 변호사공인회계사등전문직종사자)

■원서교부및접수 : 2006년 12월 1일(금) ~ 2007년 2월말까지

■전형방법 : 서류전형후개별통지

제3기 장례비즈니스 아카데미 과정(야간)신입생모집
(Funeral Business Academy)

■모집인원: 25명내외

■지원자격 - 관련업계종사자나유경험자, 공∙사기업경력자등
- 학력제한없음

■전형방법: 서류전형및면접

■원서교부및접수 : 2006년 12월 1일(금) ~ 2007년 2월말까지
※기타자세한사항은본대학원홈페이지를참조바랍니다.
※문의처 : 동국대학교불교대학원행정지원실 02)2260-3098

이제, 불교가경쟁력이다!
동국대학교불교대학원에서
창조적리더십의불교지도자로거듭나십시오

청청동동불불상상∙∙천천불불∙∙삼삼천천불불∙∙만만불불∙∙개개금금∙∙탱탱화화∙∙금금고고∙∙범범종종

장장인인정정신신에에 입입각각해해 혼혼을을 불불어어넣넣은은 조조성성
대대덕덕스스님님들들의의 의의견견을을 충충분분히히 반반영영할할 수수 있있는는 조조성성

4400여여분분의의 개개금금불불사사 전전시시로로 스스님님들들의의 폭폭넓넓은은 선선택택기기회회 마마련련
탁탁월월한한 재재질질,, 섬섬세세함함,, 깨깨끗끗한한 개개금금처처리리의의 우우수수성성

카카다다로로그그 필필요요하하신신 분분 전전화화 주주세세요요..
대대덕덕스스님님들들의의 많많은은 성성원원과과 조조언언 바바랍랍니니다다.. 

대대표표 이이상상식식 합합장장

지지장장 보보살살님님 석석가가모모니니 부부처처님님 관관음음 보보살살님님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 성화불교전시관 : 02)2209-0080
● 성화불교미술원 : 031)591-1022
● 휴대폰 : 011-30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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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 상담 합니다


